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6. 9. 8. (화) 17:00 매 수 총 5매

자료
문의

전략기획센터 오상진 선임연구원
02-3393-3988 / rurouni628@nigt.re.kr 배포처 전략기획센터 오상진 선임연구원

02-3393-3988 / rurouni628@nigt.re.kr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해외 기관투자자와 한국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 기후대응위·AIGCC·ACGA와 「기후대응위-녹색연-해외 기관투자자 기후금융 간담회」 개최

-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기업 넷제로 이행 논의…기후기술과 민간자본 연계 강화

□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오대균, 이하 ‘녹색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이하 ‘AIGCC’)* 및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이하 ‘ACGA’)와 함께 9월 8일(화)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후대응위-녹색연-해외 기관투자자 

기후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 AIGCC: 아시아 지역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대응과 책임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정책당국과의 기후 관련 협력을 촉진하는 투자자 네트워크

     ** ACGA: 아시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관투자자·기업·정책당국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 비영리 회원기관

 ◦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중장기 기후정책과 녹색·전환금융 추진 

방향을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공유하고, 한국의 기후정책과 

투자환경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 및 정책 과제를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기후대응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녹색연 

관계자를 비롯해 AIGCC 및 ACGA 해외 기관투자자 회원사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호철 기후대응위 기후감축정책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부터 기후기술, 녹색·전환금융, 

해외 투자자의 시각을 아우르는 발표가 이어졌다.

 ◦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맹학균 기후대응위 감축전략과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생에너지 확대 등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 이어서 임종서 녹색연 데이터정보센터장이 국내 기후기술의 

개발·실증·사업화 현황을 비롯한 한국의 기후테크 동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금융위원회 관련 부처로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향, 한국형 

전환금융과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조대현 AIGCC 한국팀장은 한국의 기후정책과 

기업의 기후전환, 국내 투자환경을 바라보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소개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업의 전력 신규 수요와 재생에너지 조달,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경로와 기술 상용화 시점, 

▲정부 기후금융과 국내외 민간자본의 역할,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자자 참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전력,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부문별 감축경로가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여건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기후금융의 지원 분야와 감축성과에 관한 투명한 정보가 

제공돼야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요 

정책이 확정되기 전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채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 참석자들은 국가 기후목표가 기업의 실제 투자와 감축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계획과 부문별 감축경로, 녹색분류체계 및 

전환금융이 일관된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오대균 녹색연 소장은 “국가 기후목표를 실제 감축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기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해외 기관투자자의 시각과 

정책적 과제를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기후기술과 

민간자본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국내외 투자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행사 사진.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오상진 국가녹색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02-3393-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사 개요

□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026.9.8.(화), 14:30~17:00,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

○【참석자】 (기후대응위) 기후감축정책국장, 감축전략과장

(기후부/금융위) 녹색전환정책과/산업금융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NIGT) 소장, 데이터정보센터장

(기관투자자 ) AIGCC* Trista Chen 한국워킹그룹 의장,
조대현 한국팀장, ACGA** 관계자 등 20여명

* AIGCC(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 저탄소전환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투자자 이니셔티브(80여개 회원사 총 운용자산규모(AUM) 30조 달러)

              ** ACGA(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 이니셔티브(100여개 회원사 총 운용자산규모(AUM) 40조 달러)

○【내용】▸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해외 기관투자자 이해 증진

▸ 한국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사항 및 관점 청취
  

□ 진행 순서 * 한-영 동시통역 

시간 순서 비고

14:30 ~ 14:40 인사말 기후대응위/NIGT/AIGCC
14:40 ~ 14:45 사진촬영
14:45 ~ 15:00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 최신동향 기후대응위
15:00 ~ 15:15 한국의 기후테크 기술 및 정책 동향 NIGT
15:15 ~ 15:25 K-Taxonomy 기반 녹색전환투자 지원 및 국제통용성 제고 방안 기후부
15:25 ~ 15:35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및 향후 정책방향 금융위
15:35 ~ 15:45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사항 소개 AIGCC
15:45 ~ 16:00 휴식
16:00 ~ 16:50 녹색전환금융 라운드테이블 전체
16:50 ~ 17:00 마무리

 

< 참고 > 해외투자자 주요 관심사항

▸ 2035 NDC, 재생에너지 확대 등 한국의 중장기 기후정책 방향

▸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망 확충, PPA 제도 및 산업전환 지원 등       
기업의 넷제로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

▸ 한국의 녹색전환금융 관련 논의, 국제기준과의 연계성, 민간자본의 역할 등



붙임 2  행사 사진

참석자 단체사진 - 왼쪽부터 Helena Fung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연구·정책협력 총괄,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Trista Chen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 한국 워킹그룹 의장, 

김호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장, 맹학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과장, 조대현 AIGCC 팀장 

녹색전환금융 라운드테이블


